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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조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학과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abilit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Eun-Hee Cho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
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G도 소재 2-3년제 전문
대학 재학생 182명이며, 자료 수집을 위해 2023년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
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Bootstrapping을 통해 간접 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용가능성 인식의 하위 요인인 내적 고용가능성과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
도과 진로준비행동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내적 및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모두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셋째, 전문대학생의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
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부분매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공만족도의 증진을 위한 대학의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 및 차별화된 프로그
램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abil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mploy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182 students from 2-3-year colleg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8th to 23rd December 2023. The SPSS 26.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was verified through bootstrapping. The results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ut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as significantly partially mediated by 
satisfaction with the major. It is thus necessary to focus on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to enha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mong college students, and various employment support measures and 
programs are required to enhanc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Keywords : Perceived Employability,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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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잘 결정하고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
로 전환 시기에 있는 대학생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
하고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시작하는 행위는 예비사회인
으로서의 초석을 세운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 그
러나 경기 둔화로 인한 취업난의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
은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에 따르면,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청년층이 2023년 1
월~10월까지 월평균 41만 명에 달했고, ‘2년’ 넘게 쉬었
다는 청년도 10만 명에 육박하였다[2]. 심각한 취업난은 
불안정한 일자리로의 진입을 결정하게 되고, 잘못된 진
로결정에서 오는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등의 과
정을 거쳐 조기 퇴사, 이직 등 개인의 진로와 경력개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3,4].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진로준비행동이란 실체적·구체적 차원으로서 진로준
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5]. 대학생이 적극적
으로 진로 준비를 하면 입직 확률이 높아져 이후 첫 직장 
및 삶의 만족이 높아지지만, 소극적인 진로 준비를 할 경
우 진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장기 미취업 상태 또는 취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6,7].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고등교육법 제47조)에 
두고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4년제 
대학생과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대학생은 매 학기 취득
해야 할 학점 이수 부담이 높아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충
분한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고, 취업 준비기간이 짧아 취
업부담감이 높다[8]. 따라서 전문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
준비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짧은 재학 기간 동안 학
업 적응, 진로 결정 및 판단, 구직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하
는 전문대학생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9]. 

또한, 전문대학의 대부분 학과들은 졸업 이후 전공과 
직결된 직군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한다[4]. 이들이 희망 
직군에 입직하여 원활한 직장 적응 및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로준비 계획과 행동을 이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에 전문대학생의 구체적인 진로준비행
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
용가능성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고용시장에

서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
하고자 하는 태도는 중요하다. 고용가능성 인식은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외부 노동시장에
서 고용에 대한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을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0]. 즉 고용가능성은 학생
이 졸업 이후 갖게 될 직업 혹은 진로에 대한 인식으로 
기술, 전공 분야에 대한 중요성, 학교 명성, 노동시장에
서 관련 직업 시장의 트렌드와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인
식을 포함한다[11,12]. 이러한 고용가능성 인식은 실제 
취업을 보장하지 않지만, 개인이 고용을 이룰 수 있는 가
능성을 향상시키고[13], 실제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지가 
높은 대학생은 불확실한 고용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긍정
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취업준비에도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10]. 

또한 고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주
요 요인으로 확인된다. 예컨대, Hwang과 Lim[14]은 전
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Kang과 Bang[15]도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또
한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고용가능성 인식은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연구가 고용가능성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심리, 감정, 사고에 영향을 미쳐 행
동을 더욱 증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16,17]. 즉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하면 취업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이러한 태도와 사
고가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10]. 

즉, 학생들이 고용가능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현재 전
공에 대한 상황 판단 및 심리적 상태에 대한 태도 또한 
높아질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기관이 학생
들의 고용가능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은 
이들의 학업과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18]. 

이를 기반으로 전문대학생이 고용가능성을 인지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심리적 태도 요인으로 우선적으로 접
근해볼 수 있는 것이 전공만족도이다. 전공만족도란 자
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
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을 의미한다[9]. 전
문대학생은 전문직업인 입직을 목적으로 전공을 선택하
기 때문에 전공만족도가 취업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환
경 조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용가능성과 전공만족도는 밀접한 정적 상관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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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며[13],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9]. 

또한, 이때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자기 인식과 함께 진로준비행동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음이 밝혀졌다[4,20-22]. 즉, 고용가능성을 높게 지
각할수록 전공과 학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21].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전문대학생은 진로 
준비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잘 관리하고, 자신
의 내면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어 진로준비행동
을 증진하는 경향이 있다[9,22].

이를 종합하면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
는데 고용가능성 인식과 전공만족도가 중요하게 작용하
며,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를 증진시켜 궁극적으
로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
능성 인식 정도를 고찰하고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 관
계를 파악하여 전공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방안 모색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
함으로써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도, 진
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 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
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G도에 위치한 2-3년제 사립전문대학

교 2곳의 2-3학년에 재학 중인 재학생으로 선정하였으
며, 편의 표본 추출법을 사용했다. 2023년 12월 8일부
터 15일 동안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전문대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했다. 설문 당시 연구목
적에 부합되지 않은 조기 취업자, 휴학자, 군 입대자는 
제외시켰다. 

최소한의 표본 수를 구하기 위해서 G-power 3.1.9.7
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 크기
(medium)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 변인 2
개의 조건에서 107명의 필요 샘플 수가 산출되었다. 이
에 탈락율을 20% 고려하여 134명 이상의 표집을 목표로 
하였다. 총 19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이 누
락된 10부를 제외한 182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01 55.49

Female 81 44.51

Grade
2 108 59.34

3 74 40.66

Majo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5 24.73

Natural Sciences 17 9.34
Engineering 86 47.25

Arts & Physical 
Education 34 16.68

All 182 100

Table 1. Summary of participant demographic

또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의 취업에 대해 연구한 
Cho[23]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계열을 인문·사회계열, 자
연계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101명(55.49%), 여학생 81명(44.15%)으로 남
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2학년 108명(59.34%), 3학년 74
명(40.66%)으로 2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은 인문·
사회계열 45명(24.56%), 자연계열 17명(9.34%). 이공계
열 86명(47.25%), 예체능계열 34명(16.68%)으로 상대
적으로 이공계열 학생 비율이 높았다. 

2.3 연구도구
2.3.1 고용가능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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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은 Rothwell 외[24]의 도구
를 Kim[11]이 수정·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Kim[11]
은 Rothwell 외[24]의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 개념
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대학생이 갖는 직업이
나 진로에 대한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본 연
구는 이 도구가 전문대학생에게 적절한지 판별하기 위해 
전문대학에서 진로･취업 교육과 상담 경험이 있는 교육
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2인을 선정,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최종적으로 내적 고용가능성(4문항)과 외적 
고용가능성(4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8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응답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취업 자신감 및 구직에 대한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및 신뢰를 뜻한다. 외적 고용가능
성 인식은 전공에 대한 기업 수요 파악, 사회적 위치, 전
망, 고용 기회 등 고용 조건에 관한 인식을 의미한다. 대
표 문항으로는, 내적 고용가능성의 경우 ‘나는 취업 시 
면접과 선발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성공할 것이라 자신한
다’, ‘내가 노력만 한다면 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 직업은 
충분한 것이다’ 등이 있다. 외적 고용가능성의 경우 ‘현
재 내 전공분야는 기업 채용 수요가 매우 강한 편이다’, 
‘내가 추구하는 직업은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수요
가 있다’ 등이 있다. 

내적·외적 고용가능성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검증
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KMO 값은 0.83로 0.8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 결과 카이제곱(χ2)의 값이 511.78(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고용가능
성 인식은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의 경우 
43.25% 으로 나타났다. 요인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88,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74로 허용치인 
0.6이상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Choi[25]의 측정문항을 전문대학생에 

맞게 재구성한 An 외[26]의 전공만족도 척도를 사용했
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

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의 전공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 ‘나의 전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등이 
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KMO 값은 0.87로 0.8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 결과는 카이제곱(χ2)의 값이 558.23(p<0.00)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공만족도는 6개 문
항으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의 
경우 43.33%로 나타났다. 요인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고
자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81
로 허용치인 0.6이상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신뢰도를 확
인했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Kim[5]이 개발하고 Ko[27]에 의해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최근 이루어진 전문대학생 
진로준비행동의 선행 연구를 근거로[9], 전문대학생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
며,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
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대표 문항으로는 
‘내가 설정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이와 같
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이 있다.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
한 결과, 탐색적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KMO 값은 0.85로 0.8이상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
정 결과는 카이제곱(χ2)의 값이 352.76(p<0.00)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5개 
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 설명력의 
경우 49.35%로 나타났다. 요인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한 결과, 진로준비행동은 
.82로 허용치인 0.6이상으로 확인되어 적정 수준의 신뢰
도를 확인했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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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Variable 

components
Factor 
Loadi
ngs

Eigen-
Value

variance 
criterio

n(%)

Cronba
ch's α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Internal 4 .87

2.88 25.17 .88Internal 3 .85
Internal 1 .78
Internal 2 .70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External 1 .81

2.32 18.08 .74External 3 .73
External 2 .71
External 4 .69

KMO=.832, Bartlett’s X2=511.783, p=0.00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3 .89

2.56 43.33 .81

Satisfaction 5 .86
Satisfaction 6 .82
Satisfaction 1 .76
Satisfaction 2 .74
Satisfaction 4 .72

KMO=.872, Bartlett’s X2=558.23, p=0.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havior 3 .87

2.89 49.35 .82
Behavior 2 .88
Behavior 5 .76
Behavior 4 .73
Behavior 1 .71

KMO=.850, Bartlett’s X2=352.76, p=0.00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Research 
Instrumentsistics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을 실시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수행했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
째,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셋
째, 각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분
석을 실시했다. 넷째,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와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매
개효과의 간접 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했다. 

3. 연구결과

3.1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관계 분석 
측정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고용가능

성 인식은 5점 기준 평균 3.19(SD=.48), 하위요인 중 내
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평균 3.23(SD=.70), 외적 고용가
능성 인식은 평균 3.16(SD=.4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
점 기준 평균 3,61(SD=.55),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은 5
점 기준 평균 3.18(SD=.64)로 나타났다. 정규성 분포 여
부를 확보하기 위해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는 
절댓값 2보다 작게 나왔고, 첨도는 절댓값 7보다 작아서 
정규분포 조건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4 5
1 1

2 .55*** 1
3    .79*** .94*** 1

4 .59*** .57*** 68***

5 .62*** .38** .54***   .55*** 1

M 3.23 3.16 3.19 3.61 3.18
SD .70 .49 .48 .55 .64

Skew .38 1.37 1.54 .11 .44
Kur .53 4.31 4.18 .78 .54

1.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2.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3. Perceived employability 4. Major satisfaction 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001,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Employ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들 간에
는 p<.01, p<.001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외적 고용가
능성 인식(r=.55, p<.001), 고용가능성 인식 전체(r=.79, 
p<.001), 전공만족(r=.59, p<.001), 진로준비행동(r=.62, 
p<.001)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고용가능성 인식 전체(r=.94, 
p<.001), 전공만족(r=.57, p<.001), 진로준비행동(r=.38, 
p<.001)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가능성 인식은 전공만족(r=.68, p<.001), 진로준
비행동(r=.54, p<.001)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55, p<.001).

3.2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3.2.1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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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5.7%, 회귀모형의 F값은 27.74 
(p<.001)로 유의하였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고용가능성 인식의 하위요인인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ß=.39, p=<.01),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ß=.37, p=<.01)
순으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D.V I.V B SE ß t p

Major 
Satisfaction

(Constant) 1.28 .33 3.86 .000***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30 .08 .39 3.57 .001**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42 .12 .37 3.50 .001**

 =.457  adj. =.440  F=27.74(p<.001)
***p<.001, **p<.01
D.V.=Dependent Variable, I.V.=Independent Varaible, 
B=unstandardized coefficient, S.E.=standardized error, 
ß=standardized coefficient 

Table 4. Factor affecting on Major Satisfaction

3.2.2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9.7%, 회귀모형
의 F값은 21.68(p<.001)로 유의하였다. 회귀계수의 유
의성 검증 결과, 고용가능성 인식의 하위요인 중 내적 고
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ß=.59, p=<.001),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ß=.06, p=.586). 

D.V I.V B SE ß t 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stant) 1.16 .40 2.85 .006**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54 .10 .59 5.17 .000***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08 .15 .06 .54 .586

=.397  adj.=.378   F=21.68(p<.001)
***p<.001, **p<.01, *p<.05

Table 5. Factor affect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3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Table 6). 1단계에서 고용가능성 인식의 내적 고용가능
성(ß=.39, p=<.01), 외적 고용가능성(ß=.37, p=<.01) 모
두 매개변인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정적으로 유의하
였다. 2단계에서는 내적 고용가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지만(ß=.59, p=<.001), 외적 고용가
능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ß=.06, p=.586).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ß=.29, p=<.05) 3단계 조건을 충
족하였다. 여기서 3단계의 독립변인인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ß=.47, p=<.001)이 표준화 회계계수의 값은 2단계
의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ß=.59, p=<.001)보다 작은 값
으로 나타나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다. 전공만족도는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
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고용가능성은 진로준비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며, 전공만족도의 매개를 통
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tage 1 2 3

Variable
Major 

Satisfac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 β B β B β

(Constant) 1.28 1.16 .72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30 .39** .54 .59*** .43 .47***

Ex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42 .37** .08 .06 -.06 -.04

Major 
Satisfaction .34 .29*

 .45 .39 .44

adj. .44 .37 .41
F 27.74*** 21.68*** 17.29***

***p<.001, **p<.01, *p<.05

Table 6.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Path B S.E
95% Boot

LLCI ULCI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Major Satisfaction→Career 

Preparation Behavior
.11 .04 .08 .21

Table 7. Bootstrapping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of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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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areer 
Preparation 

Behavior

.59***

.47***

.29*

Major 
Satisfaction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rnal 
Perceived 

Employability

Fig. 1.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
하기 위해 5,000회 표집을 시행하는 부트스트래핑을 실
시하였다(Table 7). 이러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 95%의 
신뢰 구간에서 하한값은 .08, 상한값은 .21로 나타났고, 
이 구간에서는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가능성 인식과 진로준
비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은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용가능성 인식, 전공만족도의 정적 상관을 보고
한 연구 등[13,20]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21] 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과 외
적 고용가능성 인식 모두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고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나[13,15,20,28], 본 연구에서는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선행 요인이 고용가능성 인식임을 
밝혀냈으며, 이는 고용가능성 인식이 학업 만족도를 높
인다는 일부 유사한 국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18,19]. 즉 전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는 내적, 외적 고용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자기 인식이 필
요함을 보여준다. 불확실한 고용 상황에서 취업에 성공
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갖고, 전공 관련 

산업 동향 이해 및 원하는 직업에 대한 채용 수요 파악 
등 외적 고용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전공 만족도
를 고취시킬 수 있다. 

한편, 진로준비행동에 대해서는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적 고용가능성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적
성, 성취감, 능력으로 대변되는 내적 가치가 진로탐색 활
동을 증진시키는 반면, 외부적 요소로 판단되는 가치는 
진로탐색 활동과 유의하지 않음을 보고한 Kim[29]의 결
과와 유사하다. 반면 보수, 안정성 등 직업의 외형 조건
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는 대학생이 전공 만족과 정보수
집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Lee[30]의 연구
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고용가능성에 대한 내적 인식이 무엇보
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개인의 행동과 성취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31], 본 연구는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도 내적 고용가능
성 인식이 중요한 내재적 동기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즉 
취업성공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며, 개인의 직업적 결
정과 준비 과정에 있어서 내적 가치와 자기효능감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에서 내적 고용가능성을 강화
하는 전략을 중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적
용이 요구된다. 

셋째,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가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즉,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가 높아지고, 높아진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
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내적 자신감은 전
공만족도 증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검증한 Cho 외
[21]의 연구, 전문대학생의 학과만족과 내적 자기효능감
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던 
Ha와 Han[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데
[4,9], 전공별 취업 특성이 뚜렷한 전문대학의 학생의 전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소속된 전공 내에서의 개인
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9], 이는 진로준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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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 결과는 전문대학생들이 직면한 불확실한 고용 시

장에서 자기 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적 고용가능
성 인식이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더 만족하고, 이
는 다시 그들의 진로준비행동을 강화하는 긍정적 순환을 
가져온다.

경기침제로 인한 취업난의 장기화는 취업률이 높은 전
공 계열의 선호, 높은 연봉을 내세운 대기업 지원 쏠림 
등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전문대학
에서도 소위 ‘취업률’을 내세워 취업 잘되는 학과, 시대
에 유행하는 전공에 대해 부각하는 등 외부 고용시장에 
대한 홍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학생의 내적 고용가능성 인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즉 고용에 대한 외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불확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용가능성에 대한 내적 
확신이 진로를 준비하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Ginzberg과 Super의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
기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 요
인을 고려해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화한다고 하였다[2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의 진로 준비 과정에서 
개인의 내부적 요소와 교육적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바이다. 전문대학에
서는 전문대학생들이 진로 준비에 있어서 성공적일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에서는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
해 학생의 동기와 정서, 관심 직업의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목표설정 및 진로계획의 구체화 등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고용상황에 대한 명확한 자
기 인식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불확실성을 딛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전공 이해를 통해 전공·특수 역량을 함양
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할과 확신을 정립하는 교육
을 확대·실시하여 전공만족도를 증진한다면[26], 이들의 
진로준비행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학과
차원에서 이들이 진로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1:1 진로 
상담 및 소그룹 진로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 
지지 및 맞춤형 지원 체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는 고용가능성 인식을 매개 또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가 다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용가능성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동기와 태도에 관한 복잡한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진로 발달 이론과 교육 심리학과 같은 이론적 이
해를 도모하였다. 둘째, 고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내적
과 외적으로 구분하여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실제 진로준
비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여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
과 전공만족도의 역할을 새롭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전문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강조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지원 정책
을 수립할 때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그
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전공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고용가능성 인식 중 내적 고용가능성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전공만
족도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전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가능성에 대한 내적인 확신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에 따른 일반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생으로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연구결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로 표집을 확대하여 결과의 일
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 계열별 차
이를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취업 성공률, 이직률 등에 있어 계열별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계열 차이에 따른 결
과 도출 및 해석이 요구된다. 둘째, 고용가능성 인식에 
대한 보다 확장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
명 환경과 코로나19와 같은 현상은 근무 형태, 산업 구조 
등의 변화로 이어져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
키고 있다. 원격 근무, 긱 경제(gig economy) 등 새로운 
근무 형태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화된 직업 구
조와 고용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고용가능성 인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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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
생들의 고용가능성 인식에 대한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대학생의 배경적 특성을 고려
한 변인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선정에 있어 전문대학생의 취업 환경을 고려한 조절 변
인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취업교육 프로그램, 대학 진로
지원 등 환경적 변인을 추가하여 전문대학생의 고용과 
취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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